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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of suicidal attempts in adolescents over 5 years after 
school dropout. Methods: The data of the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of 2013 to 2017)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The analysis used the 2013 survey data as the baseline and 
examined suicidal attempts from 2013 to 2017. A total of 776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carried out using SAS 9.2. Results: About 11% (87 
out of 776) of the adolescents with an experience of dropout attempted suicide between 2013 and 2017. The risk 
of suicidal attempts was significantly lower in female (AOR: 0.57, 95% CI: 0.87~0.93) than in male adolescents.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lower the risk of suicidal attempts (AOR: 0.87. 95% CI: 0.78~0.97). The higher 
the depression level (AOR: 1.10, 95% CI: 1.05~1.16) and the rate of parental abuse (AOR: 1.09, 95% CI: 1.02~1.18), 
the higher the risk of suicidal attempt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ose who are male, 
depressed, have low self-esteem or have been abused by their parents are at high risk of suicidal attempts among 
the adolescents with dropout experiences. Therefore, early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ose at hig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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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주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 아동 ․ 청소년 정신의학회(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에 따르면, 자살은 미국의 아

동 및 청소년에서 2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 동안 발생하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하였다[1].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

위가 자살이라고 보고하였다[2].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살 예

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시도에 관

한 연구보다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자살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에서부터 출발하며, 

더 발전하면 자살시도(suicidal attempt)로 이어지고, 여러 번

의 자살시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3]. 자살생

각은 최종적으로는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

하지만, 자살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지는 않는

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이 있었던 청소년의 20.6%

만이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4]. 따라서 직접적인 사

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변수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만,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의 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도, 자살시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5] 실제로 자살

시도에 관한 연구는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보다 많지 않다.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

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4,6-8]. 

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시도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

는 학력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학업중

단 청소년들은 “사회적 낙오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직

업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부적

응 상태에 빠지기 쉽다[9].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

적 부적응 상태와 함께, 자살의 위험요인인 우울, 가족 내부의 

문제, 학대받은 경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약 4분에 1 정도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따라서 학업중

단 청소년들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업중단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보

고하였다[11]. 따라서 자살시도 고위험군인 학업 중단 청소년

들의 자살시도 및 자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자살시도의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쉼터와 

소년원에 있는 423명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의 관련 요인을 살

펴본 연구를[10]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2007년 자료를 분

석했으므로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연구대상자들이 언제 학업

중단이 이루어졌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학업중단은 자살시도

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삶의 사건이기 때문에[11], 학업중단

이 있고 그 직후부터 발생하는 자살시도의 예측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종

단연구를 통해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의 파악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1년 

이내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이

들의 학업중단 경험 이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자살시도 여부

를 파악하였다. 셋째, 조사를 시작한 첫 해(학업중단을 경험한 

지 1년 이내)에 파악된 조사 자료를 기초(baseline)로 하여, 이 

기초자료(baseline data)와 향후 5년 동안의 자살시도 여부와

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종단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살시도의 예측요인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 자살시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우울, 어린 시절 부모

로부터 받은 신체적 ․ 정서적 학대, 또래 애착,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을 가능한 자살시도의 예측변수로 포함하였다[7,12,13].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학업중단을 경험한 상태

이므로 학업중단 관련 상태,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을 자살시

도의 잠재적인 예측변수로 포함하여 그 관련성을 탐색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와 관련된 예측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이는 이들의 자살시도 예방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1년 동안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서 학업중단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자살 시도의 예측요인을 파

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년 이내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차년도(base-

line) 일반적 특성,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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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차년도 일

반적 특성,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

과 학업중단 경험 이후 5년간 자살시도와의 관련성을 파

악한다. 

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 중 학업중단 경험 이

후 5년간 자살시도의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년 이내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서 

학업중단 이후 5년 동안 자살 시도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도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며, 종단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년(1차

년도)에서 2017년(5차년도)까지의 5개년도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패널

조사는 2013년 6~8월 사이에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17년

까지 매년 조사되었다[14]. 패널에 포함된 대상자는 2012년 7

월 이후 정규 중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이며(즉,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대상자들은 최근 1년 이내에 

학업중단을 경험하였음), 패널 구축 당시(2013년도) 학업을 중

단 상태에 있다가 조사가 계속되던 2017년 사이에 다시 학교

로 복교한 청소년들도 포함되어있다[14]. 

이 자료는 전문 조사원이 연구대상자와 1:1로 대면하여 면

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2013년)에 총 776명이 포

함되었고, 2차년도(2014년) 추적 조사에서는 599명(1차년도 

대비 77.2%), 3차년도(2015년) 조사에서는 494명(1차년도 대

비 63.7%), 4차년도(2016년) 조사에서는 427명(1차년도 대비 

55.0%), 5차년도(2017년) 조사에서는 318명(1차년도 대비 

41.0%)이 추적 조사에 포함되었다[14]. 본 연구는 1차년도 자

료를 기초(baseline)로 하여 이 당시 조사된 변수들을 예측변

수로 이용하였고,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총 5개년도 동안 

보고된 자살시도 여부를 종속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총 

77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원시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 ․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시자료 

이용에 관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대상

자 개인의 식별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G*Power 프로그램에서는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분

석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

으로 필요한 샘플의 수를 계산하였다. 예측변수 6개, 종속변수

(자살시도)의 사건 발생 확률 0.11(본 연구에서는 87명/776

명) 일 때, 필요한 샘플의 수는 546명으로 나타났다[15]. 따라

서 본 연구에는 776명이 포함되었으므로 충분한 효과크기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 5개년도 동안 자살시도 여부이다. 일

반적 특성,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은 모

두 1차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가정경제수준, 친부모와의 거

주 여부, 하루 수면시간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출생 년도와 출

생 월을 조사하였고, 2013년 6월(조사 시작 월)과의 차이를 계

산하여 만 연령을 구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4점을 보통수준

으로 하여 1~7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4점

은 ‘중’, 1~3점은 ‘하’, 5~7점은 ‘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친부모

와의 거주 여부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표시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 모두와 생활하는 경우, 

친부모 중 한쪽하고만 생활하는 경우, 친부모 중 누구와도 생

활하지 않는 경우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하루 수면시간은 

대상자들에게 주중 수면시간과 주말 수면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주중 수면시간에는 5를 곱하고, 주말 수면시간에

는 2를 곱한 후 두 점수를 더하고, 다시 7로 나누어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계산하였다. 

2)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

학업중단 현황은 현재의 학업상태와 학업중단 시기를 포함

하였다. 현재 학업상태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라

고 질문하여, 대상자에게 “학교를 그만 둔 상태”, “학교를 그

만두었다가 복학한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업 

중단 시기는 “최근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로 질

문하였고, 대상자는 “중학교 때”, “일반계 고등학교 때”, “전

문계 고등학교 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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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 ‧ 사회적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부모의 

신체적 ․ 정신적 학대, 또래 애착,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을 포함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최인재 등이 개발한 5문항으로 측정되

었다[16]. 이 도구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4점식 리

커트 척도(1~4점)로 각 문항 별 점수의 총 합을 구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서는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17], 본 연구에서는 

.84로 조사되었다.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김지경 등이 한국아동 ․ 청소년패

녈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에

서[18]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사용한 문항 중 일부 문항(5문

항, 4점식 리커트 척도, 1-4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

구에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

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0으로 보고되었으며[19],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

타났다. 

우울은 이경상 등이 KCYPS에서 사용한 10문항(4점식 리

커트 척도, 1~4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여기에는 “불

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의 문항이 포

함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0으로 보고되었고[19],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체적 ․ 정신적 학대는 이경상 등이 KCYPS에서 사

용한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이 도구는 부모로부

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화를 낼 때

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와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

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4점식 리커트 척도(1~4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

에서는 신뢰도가 .91로 보고되었고[17], 본 연구에서는 .88로 

조사되었다. 

또래 애착은 이경상 등이 KCYPS에서 사용한 3문항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20]. 이 척도는 4점식 리커트 척도(1~4점)이

며,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

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

래 애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5로 보고되었으며[21], 본 연구에서도 .85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은 윤철경 등이 KCYPS에서 사용한 6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2]. 이 척도 역시 4점식 리커트 

척도(1~4점)이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알리

고 싶지 않았다”와 “학교와 같이 소속된 것이 없으니 불안하였

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4개의 부정 문항과 

2개의 긍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긍정문항을 역코딩하여 

총합을 구하였다. 따라서 학업중단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학

업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선행

연구에서는 .69로 보고되었고[23], 본 연구에서도 .69로 조사

되었다.

4) 5개년도 동안 자살시도 여부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도 

동안 조사 자료 중 자살시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였

다. 원 조사에서 2013년(1차년도 조사)에 학업중단 이후 현재

까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후 2014년부

터 2017년까지는 지난 조사(작년도 조사) 이후 현재까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를 “있다”와 “없다”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분석을 위해 학업중단 이후 2013

년도부터 2017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번 이라도 “있다”로 응

답한 경우와 “없다”로 응답한 경우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에 측정된 일반적 특성,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과 5개년도 동안 자살시도 

여부를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수와 백분율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변량 분석, 즉 일반적 특성, 학업중

단 현황 관련 특성, 정신 ․ 사회적 특성 각각이 5개년도 동안 자

살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

게 나온 변수들을 포함하여, 어떤 변수가 5개년도 동안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2를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1차년도(baseline) 시점에서의 기술통계

2013년도에 조사된 연구대상자의 특성들은 Table 1에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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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ticipants at Baseline (N=776)

Variables Categories n (%) M±SD Range

Gender Male
Female

444 (57.2)
332 (42.8)

Age (year) 16.78±1.07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279 (35.9)
307 (39.6)
190 (24.5)

Living with parents None
Single parent
Both parents

 98 (12.6)
279 (35.9)
399 (51.4)

Daily sleep hour  8.21±1.67

Current academic status Dropout from school
Back to school

733 (94.5)
43 (5.5)

When to dropout Middle school
High school

177 (22.8)
599 (77.2)

Self-esteem 14.80±2.82  5~20

Resilience 14.23±2.75  5~20

Depression 20.63±5.89 10~40

Parental abuse  7.26±3.15  4~16

Peer attachment  9.46±1.81  3~12

Perception of dropout 13.51±3.32  6~24

어있다. 일반적 특성부터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444명(57.2%), 

여자 332명(43.8%)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16.78±1.07세로 

조사되었다. 가정경제수준은 낮음 279명(35.9%), 중간 307명

(39.6%), 높음 190명(24.5%)이었고, 친부모와 거주 여부에서

는 친부모 모두와 거주하는 대상자가 399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편부 ․ 편모 가정은 279명(35.9%), 친부모 어느 쪽과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98명(12.6%)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

균 수면시간은 8.21±1.6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현황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학업 상태에 있

어서 지속적인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대상자는 733명(94.5%)

이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대상자는 43명(5.5%)이었으며, 

학업중단이 발생한 시점이 중학교인 경우가 177명(22.8%), 고

등학교인 경우가 599명(77.2%)으로 조사되었다.

정신 ․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평균 14.80± 

2.82점, 자아탄력성은 평균 14.23±2.75점, 우울은 20.63±5.89

점, 부모의 학대는 7.26±3.15점, 또래 애착은 9.46±1.81점, 학

업중단에 대한 인식은 13.51±3.32점으로 나타났다. 

2. 5개년도 동안 자살시도 여부

2013년도(1차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 이후 자살시도자는 

62명이었고, 2014년도(2차년도)에는 14명, 2015년도(3차년

도)에도 14명, 2016년도(4차년도)에는 10명, 2017년(5차년도)

에는 4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따라서 학업중단 경험 시점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시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이들 중 중복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5개년도 동안의 자살시도자 수는 총 8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개년도 동안의 자살시도 경험율은 11.2%

로 조사되었다. 

3. 1차년도(baseline) 특성과 5개년도 동안의 자살

시도와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은 5개년도 동안의 자

살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연령과 친부모와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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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the Sample Reporting 5-Year Suicidal Attempt

Year Total N Youth who reported suicidal attempt Rate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

2013 776 62  8.0

2014 599 14  2.3

2015 494 14  2.8

2015 427 10  2.3

2017 318  4  1.3

5-year suicidal attempt 776  87* 11.2

*Number of participants who reported at least one suicidal attempt during 2013 to 2017.

Table 3. Bivariate Relationship between Baseline Characteristic and 5-Year Suicidal Attempt (N=776)

Variables Categories

Suicidal attempt

x2 or t pNo Yes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409 (92.1)
280 (84.3)

35 (7.9)
 52 (15.7)

11.55 ＜.001

Age (year) 16.77±1.08 16.84±1.02 -0.59 .557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234 (83.9)
282 (91.9)
173 (91.1)

 45 (16.1)
25 (8.1)
17 (8.9)

10.66 .005

Living with parents None
Single parent
Both parents

 84 (85.7) 
241 (86.4)
364 (91.2)

 14 (14.3)
 38 (13.6)
35 (8.8)

4.94 .084

Daily sleep hour 8.18±1.66 8.43±1.72 -1.34 .181

Current academic status* Dropout from school
Back to school

650 (88.7)
 39 (90.7)

 83 (11.3)
 4 (9.3)

- 1.000

When to dropout Middle school
High school

163 (92.1)
526 (87.8)

14 (7.9)
 73 (12.2)

2.51 .113

Self-esteem 15.03±2.71 12.97±3.02 6.61 ＜.001

Resilience 14.36±2.74 13.17±2.63 3.83 ＜.001

Depression 20.06±5.59 25.18±6.26 -7.95 ＜.001

Parental abuse  7.08±3.10  8.66±3.24 -4.43 ＜.001

Peer attachment  9.51±1.75  9.04±2.19 1.90 .060

Perception of dropout 13.45±3.34 13.98±3.21 -1.38 .167

*p from Fisher's exact test.

여부, 하루 수면시간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즉, 여성에서는 15.7%, 남성에서는 7.9%에서 자

살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여성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은 

자살시도가 있었다(p<.001). 가정경제수준은 낮다고 보고한 

경우 16.1%, 보통과 높음에서는 각각 8.1%와 8.9%의 자살시

도율을 보여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에서 자살시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p=.005).

현재 학업중단 상태와 학업중단의 시기는 자살시도와 유

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정신 ․ 사회적 특성 중 또래 애착과 학

업중단에 대한 인식은 자살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

며,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과 부모의 학대는 유의하였

다. 즉, 자살시도를 안한 그룹에 비해 자살시도를 한 그룹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낮았고(자살비시도 군: 15.03 vs. 자살시

도 군: 12.97, p<.001), 자아탄력성 점수도 낮았으며(자살비시

도 군: 14.36 vs. 자살시도 군: 13.17, p<.001), 우울점수는 높

았고(자살비시도 군: 20.06 vs. 자살시도 군: 25.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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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ors of 5-Year Suicidal Attempt (N=776)

Variables Categories AOR 95% CI p

Gender Male
Female

1
0.57 0.87~0.93 .025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1
1.52
1.11

0.87~2.67
0.59~2.09

.145

.757

Self-esteem 0.87 0.78~0.97 .013

Resilience 1.02 0.91~1.13 .775

Depression 1.10 1.05~1.16 ＜.001

Parental abuse 1.09 1.02~1.18 .014

A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부모 학대 점수도(자살비시도 군: 7.08 vs. 자살시도 군: 8.66, 

p<.001) 높았다.

4. 5개년도 동안 자살시도의 예측변수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성별, 가정경제수준, 자아존

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부모의 학대를 예측변수로 포함하여 다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중 5개

년도 동안 자살시도를 유의하게 예측한 변수는 성별, 자아존중

감, 우울, 부모의 학대였으며, 가정경제수준과 자아탄력성은 유

의하지 않았다. 즉,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오즈비가 

0.57 (95% CI: 0.87~0.93)로 나타나 여성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여성 청소년에 비해 남성 청소년의 자살시도 위험이 

1.75배(0.57의 역수)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1점

씩 증가할 때마다 자살시도의 오즈비가 0.87 (95% CI: 0.78~0.97)

배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꾸로 자아존중감이 1점

씩 감소할 때마다 자살시도의 위험이 1.28배씩(0.87의 역수)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점수는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자살시

도의 오즈비가 1.10배씩(95% CI: 1.05~1.16) 높아지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자

살시도의 오즈비는 1.09배씩(95% CI: 1.02~1.18) 높아졌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중단 경험 이후 5년간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본 연구결과, 학업중단 경험 이후 5년간 자살시도 경험율은 

11.2%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 외 연구에서 보고된 수치보다 높다. 즉, 2012년도 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4.1%(총 

74186명 중 3018명)의 자살시도 경험율을 보고하였고[24], 독

일에서는 3.5%(총 1,180명 중 41명)의 청소년이 자살시도 경

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5]. 또한 미국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

소년의 자살시도율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자살시도의 고위험

군이라고 알려진 이민을 경험한 청소년들에서 일생동안의 자

살시도율이 10.5%라고 보고하여[26],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

년들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 대상

으로 자살시도 경험율을 조사한 국내 유일의 선행연구에서는 

26.8%(423명 중 108명)라고 보고하였다[10]. 이는 본 연구보

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이 선행연구에서는 소년원에서 표집

된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와는 대상자 특성에 차이

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들이 자살시도의 고위험군

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예방을 위

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

년들은 직업훈련기관, 대안교육기관, 상담센터, 검정고시 학

원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14], 이러한 

기관을 통해 자살시도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를 위해서는 자살시도의 시점도 중

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별로 살펴보

면, 자살시도 건수는 2013년도 62명, 2014년도 14명, 2015년

도 14명, 2016년도 10명, 2017년 4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

해, 학업중단 이후 첫 1년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자살시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에 관한 예방중재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학업중단 이

후 첫 1년 이내가 예방중재 시행의 최적기(golden time)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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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학업중단 경험 이후 5년간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예측 변수는 성별, 자아존중감, 우울감, 부모의 신체적 ․ 정
신적 학대 경험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과 자살시도의 관련

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는 여

성 청소년의 자살시도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여러 변수

들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남성 청소년의 자살시도 위험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자살시도의 관련

성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관적이지는 않다.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별과 자살시도의 관

련성이 유의하지 않았거나[25,27], 단변량 분석에서만 여성 청

소년의 자살시도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거나[4], 단변량과 다

변량 분석 모두에서 여성 청소년의 자살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었다[7,8,24]. 본 연구의 단변량 분

석에서 여성 청소년의 자살시도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4,7,8,24]. 그러나 다변량 분석에서

는 남성 청소년에서 자살시도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감, 자아존중감,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

험이 자살시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이후에 남성 청소년에

서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등의 예측변수들끼리의 상

호작용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추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시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살시도의 관련성을 조사하지 않았으므

로 비교할 수 없었으나[10],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살시도의 위험 사이에 음의 방향으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결과는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

소년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상자들이 자살시도의 고위험군

이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살시도 

예방 중재 프로그램에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함도 시사한다. 

셋째,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자살시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서 조사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4,8,24]. 본 연구결과, 우

울감이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자살시도의 위험이 1.10배씩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가 있었던 

군의 우울감은 평균 25.18점, 없었던 군의 우울감은 평균 20.06

으로 대략 5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시도가 

있었던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약 5.5배의 자살시도 위험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감은 어떤 예측변수 보

다도 자살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업중단 경험자를 대상으로 자살시

도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감의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들을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부모의 신체적 ․ 정신적 학대도 자살시도의 위험을 유

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한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가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며[12], 학교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살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7]. 따

라서 과거 혹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학

업중단 경험 청소년들이 자살시도의 고위험군임을 시사한다. 

자살시도의 예방을 위해 부모의 학대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

다면 청소년과 부모와의 분리가 필요하며, 과거에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면 이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가정경제수준과 자아탄력성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

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 즉,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에서 중간과 높은 군보다 유의

하게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았으며, 이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

년들의 자살시도 관련요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8,24].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살시도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자아탄력성이 유의

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13]. 

그러나 다변량 분석에서 우울감이나 성별,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들이 자살시도 위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가정경

제수준과 자아탄력성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점에서[9], 학업중단 현황(학업중단 시점이 중학교인지 고등

학교인지, 혹은 다시 학교로 복교한 상태인지)이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탐색적으로 학

업중단 현황과 자살시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

련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현황과는 상관없

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살시도의 고위험군

임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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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 이후 5년 동안 자살시도 예측요인: 종단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차자료

를 분석한 연구이므로,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능

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baseline)에 조사된 자료만을 예측변수로 포함하였다는 한계

점이 있다. 셋째, 5차년도에 이르면 대상자의 41.0%만이 추적

조사되었고, 상당수의 대상자가 추적조사에서 누락되었으므

로 실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은 본 연구

에서 조사된 수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은 연구

이므로 일반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과 종단연구이므로 

단면연구보다는 예측변수와 자살시도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파악했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1년 이내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하여 학업중단 이후 5년 동안 자살시도의 예측요인

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년(1차년도)에서 2017년(5차년도)도까지의 학업

중단청소년패널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최

근 1년 이내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경험할수록 학업중단 이후 5년간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아졌다. 성별의 경우 여성 청소년에서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았으나,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모두 고려

했을 때는 남성 청소년에서 자살시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학업중단 경험 청소

년 중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우울감이 심하거나, 부모의 학대

를 경험한 청소년에서 자살시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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